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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민주주의 정치를 묘사하는 핵심 용어는 ‘반지성주의와 정치양극화’이

다. 이는 기성 거대 정당 간의 적대성이 강하게 표출되어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의 형태로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기존 논의는 대체로 정치가 다루는 쟁점 등에 있어서 대립

보다는 합의가 중심이라는 평가가 내려져 왔다. 대표적인 예가 복지 관련 쟁점이

다. 어떤 정당도 국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은 가운데, 그

것의 정도와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갈등은 이

념과 정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조정을 걸쳐 타협과 합의를 끌어내는 방

향으로 귀결됐다.  

하지만 19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며 미국을 중심으로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

주당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지는 양상이 나타났고, 이를 가리켜 정치양극화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1980년대의 현실 사회주의권 국가가 몰락해 이념 갈등 역사의 

종말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강화되

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유럽 국가들에서도 반지성주의적 인종 편견마저 동원하

는 극우 정당의 등장과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좌우 갈등이 격화되는 현상이 나

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말 이후 민주화 이행이 시작되면서 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대정

당 지배구조에서 정치양극화 양상이 점차 심화되어왔다. 특히 정치적 경쟁세력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편견의 동원에 의존하는 반지성주의적 팬덤 정치가 지배적이

다. 1980년대 한국과 비슷한 시기 민주화를 경험한 대만의 경우도 중국과의 관계

(양안관계)를 두고 국민당과 민진당을 축으로 정치가 양극화되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이런 중에 최근 들어 한국과 대만 모두 정치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제

3정치세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를 감안해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정치양극화 현상이 제3정치세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의 고조로 이어진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치양극화 양상

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그것의 해소 가능성을 제3정치세력의 성장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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